
■ 조사주기 : 격년

■ 조사대상 :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
                65세 미만 남녀 1,000명

2023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

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

71.1%71.1%

22.3%22.3%

91.9%91.9%

45.2%45.2% ‘나도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’

‘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
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’

85.3%85.3%

32.6%32.6%

‘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
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’

82.5%82.5%

25.5%25.5%

‘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’

55.2%55.2%

14.4%14.4%

‘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
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’

8.1%8.1%

28.9%28.9%

14.7%14.7%44.8%44.8%

17.5%17.5%

매우그렇다 그렇다 아니다

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

‘언론의 역할, 시민 대상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교육이 중요’

대체로 영향을 준다

※ 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

(https://seoulmentalhealth.kr)를 방문하시면

더 많은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매우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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